<프랑스 연극제> 2008년5월-6월 
 조직, 주최 : 북경시 연극인협회, 북경문화예술센터 
 협력기관 : 북경프랑스어교육센터, 프랑스문화원, 중국전매대학 

2005년 ‘프랑스문화의 해’에 18세기 프랑스 고전희극의 대가 Marivaux의 작품<Le Jeu de l’amour et du hasard>이 Jacques Lassalle 연출로 초연된 후, <시인의 봄>, <무동물연극>, 프랑스 마임의 대가 Bizot의 공연 등 제대로된 프랑스 연극을 중국관객에게 알리고자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었으며, 이는 북경 내 프랑스인들에게도 본국의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음.  이러한 개별 공연들이 수년간 꾸준히 이루어진 끝에 2008년 프랑스대사관과 문화원에서는 ‘중,프 문화교류의 봄’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는데, 이 페스티벌은 베이징, 상해 등 14개 도시에서 100여회가 넘는 다양한 공연들로 진행되고 있다. 북경에서 열리는 이번 <프랑스연극제>에는 프랑스 공연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극단의 공동작업으로 다언어 희극을 무대에 올리고, 아마추어연극인들간 교류, 희곡리딩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. 
 

 

<그리스 문화의 해> 2007년 10월-2008년 9월
작년 가을 개막한 <그리스 문화의 해>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. 개막 프로그램으로는 "현대그리스예술회고"전이 북경수도박물관에서 열렸으며, 그리스 정부에서는 또 자금성 근처에 "그리스 문화의 집"을 오픈하고 그리스를 소개하는 사진을 전시해 중국인들로 하여금 근거리에서 그리스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있다. 　

또한 2400여년 전에 쓰여진 아리스토파네스의 <새>의 국가대극원 공연을 기점으로, 중국관객에게 고전과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 연극의 미를 알릴 수 있는 여러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. 고대 그리스 연극은 서양연극의 원류라 할 수 있으나 그 최초의 형식 혹은 현재의 발전양상에 관계없이 중국의 관객들에게는 비교적 낯선 것이 사실이다. <새>의 공연 이후에도 소포클레스, 아이스퀼로스, 아리스토파네스의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, 재창조한 작품들이 연극, 무용, 오페라 등의 형식으로 공연될 예정이며, 2004년 그리스 올림픽 개폐막식의 총예술감독을 역임한 Dimitris Papaioannou가 새롭게 연출한 무용극 <메디아> 의 공연과 함께 “고대연극이 오페라와 경극에 끼친 영향”을 주제로 한 좌담회 등을 통해 양국 예술가간 교류를 도모할 예정. 
<중일현대무용교류전> (We’re Gonna Go Dancing!! in Beijing 2008)
2008년 3월
 주최 : 일본국제교류기금회
주관 : Japan Contemporary Dance Network

협력 : 생활무도 공작실(中)

 

일본 현대무용 공연 외에  <일본현대무용현황>을 주제로한 강좌 및 중국 아티스트들과의 워크샵, 좌담회 등 개최
<호주 연극제> 2007년 10월-11월

주최 : 주중 호주대사관, 국가화극원, 북경시 연극협회 

2007년 중국과 호주 수교 35주년과 중국연극100주년을 기념해 북경, 상해 두 도시에서 다양한 호주의 연극이 올려진 바 있음. 실험극 위주의 작품들  외에도 무성영화의 현장녹음 및 무용, 아크로바틱, 음악, 영화 및 인형극 등 장르를 뛰어넘는 예술양식간 결합의 시도가 이루어졌다. 공연 중 보여진 공중 발레 등의 현란한 볼거리 외에도 중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노천극장과 상해 와이탄에서의 클럽공연 등 호주 컨템포러리 예술의 다양한 시고와 참신함을 느끼게 해주었다. 이러한 호주 당대 연극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예술제 형태의 공연은 중국에서 최초로 열린 것. 
　　공연 외에도 아티스트간의 교류와 관련 세미나가 진행되어, 공동작업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연극이념 교류 등 다방면에서 양국 연극계간 이해를 깊게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. 
